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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2009~2018년 전력소비량은 연평균 7.6% 증가했으며 1차 산업의 전력소비량은 

감소하고, 2·3차 산업 소비량은 증가함.

∙ 최근 10년(2010~2019년)간 발전량은 연평균 6.3% 증가했으며 특히 청정에너지 발전 비중

이 큰 폭으로 증가함(7.4%(2010년)→26.4%(2019년)). 

∙ <14·5 규획> 기간 중국의 사회전력소비량은 연평균 4.4% 증가하여 2025년 9.2조 ㎾h로 

예상됨. 

∙ <전력발전 13·5 규획>은 6개 발전 목표와 그에 따른 지표를 제시했으며, 추진 결과 가스발전, 

양수발전, 전기차 충전기 보급 등 일부를 제외한 목표를 모두 달성했고, 특히 석탄발전 비중 

축소,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는 조기에 초과 달성함.

∙ <14·5 규획> 기간 전력 부문은 청정에너지 확대, 지역 여건에 맞는 분산형·집중형 전원 

확대, 에너지 저장기술 발전, 종합 에너지서비스 구축 기반 마련 등을 기본 방향으로 세부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됨. 

1. 중국의 전력 수급 

1)� 중국의� 전력� 소비� 현황1)�

▣ 중국의� 전력� 소비� 추이� 및� 현황�

○ [총 전력소비량] 최근 10년간(2009~2018년) 중국의 전력소비량은 연평균 7.6%로 

빠르게 증가했으며, 2018년 전력소비량은 7조 1,508억 ㎾h로 전년 6조 5,914억 

㎾h 대비 8.5% 증가함. 

- 2009년 대비 증가한 전력소비량(6조 8,952억 ㎾h)의 32%(3조 4,476억 ㎾h)가 공업 

부문의 소비량이며, 뒤이어 생활소비전력이 8%(2조 2,240억 ㎾h)를 차지함.

1) 중국의 총 전력소비량과 부문별 전력소비량은 국가통계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2018년 자료까지 제공함. 

반면, 사회전력소비량과 전력 공급 관련 통계는 중국전력기업연합회에서 제공하며 2019년 자료(일부 2020년)까지 

확인 가능함. 이에 총 전력소비(총 소비량, 부문별 소비량, 사회전력 소비량 등) 관련 통계의 정합성을 위해 

소비 부분 추이 분석 기간을 20009~2018년(10년)으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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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수송·저장·우편업과 기타 부문의 전력소비량은 연평균 10.1% 증가해 가장 빠른 

증가 속도를 보인 반면, 농림축산어업 및 수리업의 연평균 증가율은 2.8%에 그침.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그림 1] 중국의 전력소비량(2009~2018년) (단위:�억�㎾h)

○ 2018년 기준 부문별 전력소비량은 공업 부문이 68.1%(4조 9,095억 ㎾h)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생활소비전력 14.1%(1조 58억 ㎾h), 기타 8.0%(5,717

억 ㎾h), 도소매업·요식업 4.1%(2,900억 ㎾h), 수송·저장·우편업 2.2%(1,609억 

㎾h), 농림축산어업 및 수리업 1.7%(1,243억 ㎾h), 건축 1.2%(888억 ㎾h)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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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력소비량 비중

공업 49,094.9 68.7%

생활소비전력 10,057.6 14.1%

기타 5,716.5 8.0%

도소매업, 요식업 2,900.4 4.1%

수송·저장·우편업 1,608.5 2.2%

농림축산어업 및 수리업 1,242.5 1.7%

건축 887.8 1.2%

합계 71,508.2 100.0%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표 1] 부문별 전력소비량(2018년) (단위:�억�㎾h,�%)

○ [사회전력소비량] 최근 10년간(2009~2018년) 중국의 사회전력소비량은 연평균 

7.3% 증가하였고 그중 1차 산업의 소비량은 연평균 2.5% 감소함.

○ 2차 산업의 전력소비량은 연평균 6.5% 증가했으나, 사회전력소비량 내 비중은 

74.2%(2009년)에서 69.2%(2018년)로 5%p 감소함.

○ 반면, 3차 산업은 전력소비량도 연평균 11.9%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전력소비량 

내 비중 또한 10.8%(2009년)에서 4.9%p 증가해 15.7%(2018년)임. 

○ 주민 생활전력사용량은 농촌지역(연평균 증가율 9.1%)에서 도시지역(연평균 증가율 

8.4%)보다 빠르게 증가했으나, 2018년 사회전력소비량 내 비중은 도시주민 8.0%, 

농촌주민 6.0%로 여전히 도시주민의 생활전력사용량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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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합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도시주민 농촌주민

2009 36,598 939.9 27,139.6 3,943.7 2,670.0 1,905.2 

2010 41,999 976.5 31,450.0 4,478.4 2,959.9 2,134.1 

2011 47,022 1,013.9 35,282.1 5,104.9 3,202.0 2,419.2 

2012 49,657 1,002.5 36,733.3 5,693.0 3,562.1 2,665.6 

2013 53,423 1,025.9 39,334.8 6,269.4 3,860.3 2,932.9 

2014 56,393 1,013.4 41,017.4 6,669.8 3,933.1 3,003.0 

2015 56,933 1,039.8 41,441.7 7,166.3 4,103.9 3,181.3 

2016 59,710 1,093.2 42,566.8 7,973.1 4,571.4 3,505.6 

2017 63,625 1,175.1 44,922.2 8,825.2 4,961.8 3,740.7 

2018 69,002 746.0 47,733.0 10,831.0 5,531.0 4,162.0 

자료: 中国电力企业联合会(2009~2020 각 년도) 종합하여 저자 작성

[표 2] 중국의 사회전력소비량(2009~2018년) (단위:�억�㎾h)

2)� 중국의� 전력� 공급� 현황

▣ 중국의� 전력� 공급� 추이� 및� 현황�

○ [발전량] 중국의 최근 10년간(2010~2019년) 발전량은 연평균 6.3% 증가해 

2010년 42,478억 ㎾h에서 2019년 73,269억 ㎾h로 73.3% 증가했으며, 특히 

풍력과 원자력 발전량이 빠르게 증가함. 

- 2019년 풍력발전량은 연평균 26.3% 증가해 2010년(494억 kwh) 대비 720.5% 

증가한 4,053억 ㎾h임.

- 원자력발전은 연평균 18.7% 증가해 2010년 대비 366.5% 증가한 3,487억 ㎾h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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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中国电力企业联合会(2009~2020 각 년도) 종합하여 저자 작성

[그림 2] 중국의 발전량(2010~2019년) (단위:�억�㎾h)

○ 최근 10년간(2010~2019년) 중국의 청정에너지 발전량은 7,361억 ㎾h(2010년)

에서 19,314억 ㎾h(2019년)로 약 11,953억 ㎾h 증가해 전체 발전량 내 비중이 

17.4%에서 26.4%로 증가함.2) 

년도
전체

발전량
청정에너지발전량

(A+B+C)
수력(A) 풍력(B) 태양광(C)

청정에너지
발전 비중

2010 42,278 7,361.4 6,867 494 - 17.4

2011 47,306 7,427.6 6,681 741 6 15.7

2012 49,865 9,622.0 8,556 1,030 36 19.3

2013 53,721 10,387.1 8,921 1,383 84 19.3

2014 56,801 12,433.6 10,601 1,598 235 21.9

2015 57,399 13,377.7 11,127 1,856 395 23.3

2016 60,228 14,822.3 11,748 2,409 665 24.6

2017 64,171 16,131.0 11,931 3,034 1,166 25.1

2018 69,947 17,748.0 12,321 3,658 1,769 25.4

2019 73,269 19,314.0 13,021 4,053 2,240 26.4

자료: 中国电力企业联合会(2009~2020 각 년도) 종합하여 저자 작성

[표 3] 청정에너지 발전량 및 비중(2010~2019년) � (단위:�억�㎾h,�%)

2) 태양광발전량의 경우 2011년부터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11년 6억 ㎾h였던 발전량은 약 370배 증가하여 

2019년 발전량은 2,240억 ㎾h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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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발전량을 살펴보면 총 발전량은 73,269억 ㎾h이며, 에너지원별 비중은 

화력발전3) 68.9%, 수력 17.8%, 풍력 5.5%, 원자력 4.8%, 태양광 3.1% 순임. 

구분 수력 화력 원자력 풍력 태양광 기타 계

발전량 13,021 50,465 3,487 4,053 2,240 3.0 73,269 

비중 17.8 68.9 4.8 5.5 3.1 0.0 100

자료: 中国电力企业联合会(2019) 표수정

[표 4] 에너지원별 발전량 및 비중(2019년) (단위:�억�㎾h,%)

○ [설비용량] 중국의 발전설비용량은 2010년 9억 6,641만 ㎾에서 2019년 20억 

1,006만 ㎾로 130% 증가했으며, 특히 태양광발전 설비용량은 같은 기간 2.5만 

㎾에서 1,760만 ㎾로 8,000배 이상 증가함. 

- 풍력발전 설비용량은 2010년 1,760만 ㎾에서 2019년 2억 915만 ㎾로 약 11배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 또한 28.1%로 원자력(18.3%), 수력(6.2%), 화력(6.2%)

보다 빠르게 증가함. 

자료: 中国电力企业联合会(2009~2020 각 년도) 종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 중국의 발전설비용량(2010~2019년) (단위:�만�㎾)

3) 화력발전 에너지원별 비중은 석탄 90.2%, 가스 4.6%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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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정에너지원 설비용량 비중은 25.4%(2010년)에서 38.4%(2019년)로 12.9%p 

증가했지만, 화력발전 설비용량 비중은 73.4%에서 59.2%로 14.2%p 감소함. 

- 태양광과 풍력발전 설비용량 비중은 2010년 대비 각각 10.2%p, 7.3%p 증가했으며, 

수력발전 설비용량도 17.8%에서 22.4%로 4.6%p 증가함.

- 화력발전 설비용량은 6억 5,108만 ㎾에서 11억 8,957만 ㎾로 증가했으나, 전체 

발전설비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함. 

년도
전체

발전설비용량

청정에너지
발전설비용량

(A+B+C)
수력(A) 풍력(B) 태양광(C)

청정에너지
설비용량 

비중

2010 96,641.3 24,583.8 21,605.7 2,957.5 20.5 25.4

2011 106,253.0 28,133.0 23,298.0 4,623.0 212.0 26.5

2012 114,676.4 31,430.4 24,947.0 6,142.3 341.1 27.4

2013 125,767.6 37,284.4 28,044.1 7,651.7 1,588.6 29.6

2014 137,017.7 42,628.5 30,485.7 9,656.7 2,486.2 31.1

2015 152,526.6 49,247.6 31,954.3 13,075.2 4,218.2 32.3

2016 165,050.7 55,585.5 33,207.0 14,747.1 7,631.3 33.7

2017 177,708.5 63,625.5 34,358.7 16,325.2 12,941.5 35.8

2018 190,012.0 71,119.0 35,259.0 18,427.0 17,433.0 37.4

2019 201,006.0 77,137.0 35,804.0 20,915.0 20,418.0 38.4

자료: 中国电力企业联合会(2009~2020 각 년도) 종합하여 저자 작성

[표 5] 중국의 청정에너지 발전설비용량 (2010~2019년) (단위:�만�㎾,�%)

○ 2019년 중국의 발전설비용량은 20억 1,006만 ㎾이며 그중 화력발전 설비용량 

비중이 59.2%로 가장 크고 수력 17.8%, 풍력 10.4%, 태양광 10.2%, 원자력 

2.4%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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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력발전 중 에너지원별 설비용량은 석탄 10억 4,063만 ㎾, 가스 9,024만 ㎾, 연료유 

175만 ㎾임. 

구분 수력 화력 원자력 풍력 태양광 기타 계

설비용량 34,804 118,957 4,874 20,915 20,418 37 201,006

비중 17.9 59.2 2.4 10.4 10.2 0.0 100

자료: 中国电力企业联合会(2019) 표 재구성

[표 6] 에너지원별 발전설비용량 및 비중(2019년) (단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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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의 전력수요 전망

1)� 전력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주요� 영향� 요소

○ [뉴노멀과 코로나19] <13·5 규획> 이후 중국 경제는 고속 성장 단계를 지나 성장 

속도가 다소 감소하는 뉴노멀에 접어들었고, 전 세계 경제가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성장률이 1~3%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국 경제도 영향을 받아 <14·5 규획> 

기간(2021~2025년) 경제성장률이 <13·5 규획>의 6.5%보다 다소 낮은 6%로 

전망돼4) 전력수요 증가 속도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함. 

○ [산업구조 변화] 전통 중화학공업은 발전 포화단계에 접어들며 발전 속도가 감소하는 

한편, 경제발전 방식과 산업구조 전환으로 전력수요는 전략성 신흥산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전략성 신흥산업인 차세대 정보기술 산업, 바이오산업, 신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등이 

경제를 선도하는 지주 산업이 되면서 첨단기술제조업, 설비제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전자상거래 산업의 발전으로 운수·우편업, 도소매업 등도 빠르게 발전하면서 3차 

산업 부문의 전력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4차 산업혁명과 전력화] 중국의 에너지 전환이 빨라지면서 전기의 석탄, 석유 대체 

현상이 심화되고, 4차 산업혁명으로 AI, 5G, 빅데이터 등이 발전하면서 전력 중심의 

에너지 소비가 강화돼 전력수요 증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 4차 산업혁명으로 사회 전 분야에서 전력화가 이루어지며 2050년까지 약 5,000~6,000

억 ㎾h의 대체전력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함(글로벌에너지네트워크발전협력조직

2020, 19). 

○ [도시화] 2019년 중국의 도시화율은 60%를 넘어섰고 2025년 65%, 2030년 70%를 

넘을 것으로 전망돼 전력수요 증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함.

- 도시화로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생활 방식과 소비 관념이 변화하고, 소비 수준 

또한 향상되어 생활전력 수요와 상업전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4) 2021년 3월 열린 양회에서 올해 GDP성장률 목표를 6% 이상으로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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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교통 수요 증가, 부동산, 자동차, 가전제품 등 소비 증가와 관련된 제조업이 

발전하면서 공업용 전력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기술 혁신과 전력효율 향상] 기술 혁신과 첨단기술산업 발전, 정보화를 바탕으로 

한 전력소비 데이터 수집·관리, 스마트 전력시스템 구축 등으로 전력 공급과 수요를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전력 소비 효율이 향상돼 전력소비 절감 요인으로 작용함.

2)� 전력수요� 예측

▣ 2025년� 중국의� 전력수요� 예측

○ 국가전력규획연구센터(国家电力规划研究中心)는 국가에너지국(国家能源局)의 위탁

으로 전력규획설계총원(电力规划设计总院)이 설립한 에너지산업 분야 싱크탱크로 

2020년 10월 말 전력수요 예측과 전력 계획 방향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국가발전개혁

위원회 영도소조에 제출하였음. 

○ 해당 보고서는 세계 경제 성장률, 중국 경제 성장률, 2·3차 산업 비중, 전력화 

속도 등 영향요소를 고려하여 (고), (중), (저) 총 3개 전력수요 예측안을 제시하였으며, 

(중)안을 권고함.

○ (중)안의 전력수요 예측을 살펴보면, 2025년 중국의 사회전력소비량은 9.2조 ㎾h, <14·5 

규획> 기간 연평균 전력소비 증가율은 4.4%로 <13.5 규획> 기간 대비 1%p 낮은 수준임. 

- 산업별로 살펴보면 1·2·3차 산업 전력소비량은 각각 0.12억 ㎾h, 5.5억 ㎾h, 1.76억 

㎾h, 주민전력소비량은 1.82억 ㎾h로 예상되며 <14·5 규획>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2.9%, 2.4%, 8.1%, 8.0%로 전망됨. 

- 특히 서비스업의 발전과 전력 대체 현상 심화,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3차 산업과 

주민전력소비량 비중이 2025년 각각 19.1%, 19.8%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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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 중 저

전
력
수
요

사회전력소비량 9.5조 ㎾h 9.2조 ㎾h 8.8조 ㎾h

14·5 기간 전력소비 
연평균 증가율

5.1% 4.4% 3.5%

영
향
요
소

2025년 세계 경제 
연평균 성장률

3% 2% 1%

2025년 중국 경제 
연평균 경제성장률

6% 5.5% 5%

에너지다소비업종 
발전 속도

발전 피크 도달
(전통에너지소비산업 

성장 완만)
완만 더욱 완만

2025년 
2차 산업 비중

38% 37% 35%

2025년 
3차 산업 비중

57% 58% 61%

전력화 속도 빠름
지속 진행

(고) 대비 △15%
완만

자료: 全球能源互联网发展合作组织(2020) 표 재구성

[표 7] 영향요소에 따른 2025년 중국의 전력수요 예측안  

○ 2025년 중국의 1인당 전력소비량은 6,425㎾h로 예상되며5),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동부지역 비중은 다소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력수요의 중심이고, 

서북·서남 지역의 전력소비량은 연평균 5.1%, 5.2% 증가해 전국 증가 

속도(4.4%)보다 빠를 것으로 전망됨. 

○ 2025년 전력 최대 부하는 15.7억 ㎾, 최대 부하 이용 시간은 5,877시간으로 전망되며 

특히 최대 부하 증가율은 전력소비량 증가율보다 0.4%p 빠른 4.8%로 예상됨.

5) 이는 2016년 미국의 50%, 캐나다의 60%, 일본의 82%, 독일의 91%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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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국 화북 화동 화중 동북 서북 서남 남방

사회전력소비량(조 ㎾h) 9.2 2.15 2.21 1.14 0.58 1.01 0.51 1.60

<14·5 규획> 기간 사회전력
소비량 연평균 증가율(%)

4.4
(5.5)

3.8
(5.3)

4.7
(5.3)

4.4
(5.3)

3.1
(4.2)

5.1
(5.7)

5.2
(6.5)

4.7
(5.2)

최대 부하(억 ㎾) 15.7 3.47 3.81 2.12 0.85 1.65 0.97 2.80

<14·5 규획> 기간 최대 부하 
연평균 증가율(%)

4.8
(5.7)

4.0
(5.3)

4.7
(5.5)

5.3
(6.6)

4.0
(4.5)

5.4
(6.3)

5.2
(5.8)

5.5
(6.1)

주: 괄호 안은 13·5 기간 연평균 증가율.

자료: 全球能源互联网发展合作组织(2020) 표 재구성

[표 8] (중)안의 2025년 지역별 사회전력소비량 및 최대 부하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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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3·5 규획> 기간 전력 부문 정책 추진성과

1)� <전력발전� 13·5� 규획>� 주요� 내용

▣ 원칙과� 발전� 전략

○ <전력발전 13.5 규획(电力发展“十三五”规划)>은 <제13차 5개년 규획(中华人民共

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과 <에너지발전 13.5 규획(能源发

展十三五规划)>의 통합·협조, 과학기술 혁신, 국제협력 강화 정신에 의거해 수립되

었으며 6개 기본원칙과 6개 발전 전략, 7개 영역의 18개 중점 임무로 구성됨.

- 6개 기본원칙은 ① 에너지원별 전원 건설, 비화석에너지원 소비 비중 확대 ② 저탄소 

녹색 발전 ③ 전원 분포 및 전력망 구조 합리화 ④ 스마트 고효율화 ⑤ 전력가격 

개편 및 개방 심화(공평·공정한 전력시장 구축 등) ⑥ 국민생활 보장(전력망 부족 

해결, 전력 공급의 질 향상 등) 등임.

- 6개 발전 전략은 ① 전력공급 능력 향상 ② 전력구조 개선 ③ 전력망 개발 

④ 전력수급 조절 능력 향상 ⑤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 ⑥ 국민생활 

전력 사용 보장 등임.

2)� <전력발전� 13·5� 규획>� 주요� 목표� 및� 성과�

▣ <13·5� 규획>� 기간(2016~2020년)� 전력수급� 특징�

○ 안정적 경제 발전, 서비스업과 첨단기술의 빠른 발전, 전력 대체 현상, 도시와 

농촌의 전력망 보급 개선 등으로 사회전력소비량이 예측(3.6~4.8%)보다 

빠르게(5.9%) 증가함. 

○ <13·5 규획> 기간 동안 전력소비 구조가 지속해서 개선돼 1·2차 산업 비중은 

감소하고, 3차 산업과 주민생활전력 비중은 증가함. 

- (1차 산업) 1.8%→1.1%, (2차 산업) 71.3%→68.2%, (3차 산업) 13.4%→16.1%, 

(주민생활전력) 13.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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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中国电力企业联合会(2016~2020 각 년도) 종합하여 저자 작성

[그림 4] <13·5 규획> 기간 사회전력소비량 (단위:�억�㎾h)

○ 전력 대체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2019년 대체전력량은 2,066억 ㎾h로 사회전력소비량의 

2.9%를 차지함. 

- 2019년 기준 부문별 대체전력량 비중을 살펴보면 공(농)업 생산 제조 부문 63.1%, 

주민 난방 및 교통·수송, 에너지 생산·공급·소비 부문이 31.9%를 차지함.

○ 산업구조가 개선되면서 전력피크가 더욱 두드러지고 최대부하율과 최저부하율의 

차이가 더욱 벌어짐.

- 각 지역의 전력망 평균 부하율은 80% 이상으로 서북전력망이 91%로 가장 높고 

남방전력망이 83%로 가장 낮음.

- 지역 일평균 최대부하율과 최저부하율 차이는 21~51%이며, 남방전력망이 51%로 

차이가 가장 크고 서북전력망이 21%로 차이가 가장 작음. 

○ 설비용량과 발전량에서 청정에너지 비중은 증가하고 화력발전 비중은 감소함.

- (설비용량) 청정에너지 33.7%→56.6%, 화력발전 64.3%→ 56.6%

- (발전량 비중) 청정에너지 24.6%→27.3%, 화력발전 71.8%→ 67.9%

○ 발전기 가동시간은 풍력과 수력이 각각 18.9%, 5.8%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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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총 발전설비용량(만 ㎾h) 165,051 177,708 190,012 201,006 220,058 

수력 33,207 34,359 35,259 35,804 37,016 

풍력 14,747 16,325 18,427 20,915 28,153 

태양광 7,631 12,942 17,433 20,418 25,343 

화력 106,094 110,495 114,408 118,957 124,517 

총 발전량(억 ㎾h) 60,228 64,171 69,947 73,269 76,236 

수력 11,748 11,931 12,321 13,021 13,552 

풍력 2,409 3,034 3,658 4,053 4,665 

태양광 665 1,166 1,769 2,240 2,611 

화력 43,273 45,558 49,249 50,465 51,743 

6천 ㎾ 이상 발전설비 가동시간 3,797 3,790 3,880 3,282 3,758

수력 3,619 3,597 3,607 3,697 3,827

풍력 1,745 1,949 2,103 2,083 2,073

화력 4,186 4,219 4,378 4,307 4,216

자료: 中国电力企业联合会(2009~2020 각 년도) 종합하여 저자 작성

[표 9] <13·5 규획> 기간 청정에너지 발전설비용량, 발전량 및 가동시간

▣ 6개� 발전� 목표에� 따른� 지표별� 추진성과

○ [공급 능력] 총 6개 지표(총 설비용량, 사회전력소비량, 서전동송6), 최종에너지소비 

내 전력 비중, 1인당 설비용량, 전력소비량) 중 총 설비용량은 목표인 20억 ㎾를 

2019년 조기 달성하였으며, 그 외 5개 지표도 규획의 예측과 부합함.

- 2020년 사회전력소비량 예측값은 6.8~7.2조 ㎾h이었으며, 2019년과 2020년 실제 

사회전력소비량은 각각 7.28조 ㎾h, 7.5조 ㎾h로 예측과 부합함.

- 서전동송 송전 목표는 2.7억 ㎾로 2019년 2.5억 ㎾h를 달성해 계획 추진 속도에 

부합함. 

6) 西电东送, 서쪽에서 발전한 전력을 동쪽으로 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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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에너지소비에서 전력 비중 목표는 2020년 27%이며, 2019년 26%를 달성해 계획 

추진 속도에 부합함. 

- 2020년 1인당 설비용량과 1인당 전력소비량 예측값은 각각 1.4㎾, 4,860~5,140㎾h이

며, 2019년 1.44㎾, 5,186㎾h를 달성해 계획에 부합함.

○ [전력 구조] 2020년 비화석에너지 소비 비중을 15%로 확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 비화석에너지 설비용량(7.7억 ㎾(39%)) 확대, △ 가스발전설비(1.1억 ㎾ 이상(5% 

이상)) 확대, △ 석탄발전 설비용량 11억 ㎾이내(55% 이하) 축소를 목표로 제시했으며, 

그중 비화석에너지 설비용량 및 비중 확대, 석탄발전 비중 축소는 목표를 2019년 

조기 달성함.

- 비화석에너지 설비용량은 2019년 8.4억 ㎾(41.9%)로 목표를 조기에 초과 달성함.

- 풍력·태양광 목표 발전량은 각각 2.1억 ㎾, 1.1억 ㎾이며, 2019년 발전량이 각각 

2.1억 ㎾, 2.0억 ㎾로 조기에 목표를 초과 달성함.

- 석탄발전 비중은 2016년 65%에서 2020년 61%로 축소하는 것이 목표였으며, 2019년 

이미 51.8%(10.4억 ㎾)로 축소해 목표를 조기 달성했으며 2020년 발전 비중은 

50.7%(10.87억 ㎾)로 당초 계획을 웃도는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전력망 발전] 서전동송(西电东送) 목표 송전능력은 2020년 2.7억 ㎾로 2019년 

2.5억 ㎾를 달성하여 규획의 진도에 부합함.

○ [전력수급 조절 능력] 양수발전 설비용량과 원자력, 가스발전량은 목표에 미달할 

것으로 전망됨. 

- 양수발전 설비용량 목표는 2,303만 ㎾(2015년)에서 4,000만 ㎾(2020년)로 

확대하는 것이나, 2020년 예상 설비용량은 3,182만 ㎾로 목표에 미치지 못함. 

- 원자력발전량 또한 2020년 0.58억 ㎾가 목표였으나 2020년 0.50억 ㎾로 목표에 

미달했고, 가스발전량은 2016년 0.66억 ㎾에서 2020년 1.1억 ㎾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0.12억 ㎾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 

○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석탄발전 유닛 에너지소비량 310g tce/㎾ 이하, 

전력망 손실률 6.5% 이내를 목표로 했으며, 2019년 6,000㎾ 이상급 설비의 

에너지소비량 307g tce/㎾h, 전력망 손실률 5.9%로 목표 조기 달성함.



중국으로 다가서는 열린 세계 

“한중DB”

중국의 전력수급과 <14·5 규획> 전력 부문 정책 전망 17

○ [국민생활 보장] 규획의 예측에 따르면 2020년 예상 대체전력량은 4,500억 ㎾h이며, 

전동차 500만 대 충전이 가능한 충전소 건설(집중형 충전소 1.2만 개소, 분산형 

충전기 480만 개)이 목표였으나, 충전시설 건설은 계획보다 다소 지연되어 목표에 

미치지 못함.

- 대체전력사용량은 1,286억 ㎾h(2017년), 1,577억 ㎾h(2018년), 2,066억 ㎾h(2019년), 

누적 4,929억 ㎾h로 예측과 부합함.

- 반면, 2019년 신에너지자동차 누적판매량이 417.4만 대인 것에 반해, 충전기 보급량은 

121.9만 개로 목표 대비 25% 부족함. 

구
분

지표 2015
2020 
목표

지표
속성

2019
2020 
예상

달성 현황

전
력
총
량

총 설비용량(억 ㎾) 15.3 20 예상치 20.1 22.0 조기 달성

서전동송(西电东送)
(억 ㎾)

1.4 2.7 예상치 2.5
계획 진도 

부합

사회전력소비량
(조 ㎾h)

5.69 6.8-7.2 예상치 7.28 7.5
계획 예측 

부합

최종에너지소비 중 전력 
비중(%)

25.8 27 예상치 26
계획 진도 

부합

1인당 설비용량(㎾/인) 1.11 1.4 예상치 1.44
계획 예측 

부합

1인당 전력소비량(㎾h/인) 4,142
4,860~
5,140

예상치 5,186
계획 예측 

부합

전
력
구
조

비화석에너지 소비량 비중(%) 12 15 구속력 14.9
계획 진도 

부합

비화석에너지 발전설비 
비중(%)

35 39 예상치 41.9 43.4 조기달성

비화석에너지 설비용량
(억 ㎾)

5.3 7.7 예상치 8.4 9.3 조기달성

수력발전 설비용량(억 ㎾) 2.97 3.4 예상치 3.3 3.7
계획 진도 

부합

양수발전 설비용량(억 ㎾) 0.23 0.40 예상치 0.3029 0.3182 지연

원자력발전 설비용량(억 ㎾) 0.27 0.58 예상치 0.4874 0.4989 지연

[표 10] <전력발전 13.5 규획> 주요 목표 및 달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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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표 2015
2020 
목표

지표
속성

2019
2020 
예상

달성 현황

풍력발전
설비용량(억 ㎾)

1.31 2.1 예상치 2.1 2.8 조기달성

태양광발전
설비용량(억 ㎾)

0.42 1.1 예상치 2.0 2.5 조기달성

화석에너지
발전설비 비중(%)

65 61 예상치 59.2 56.6 조기 달성

석탄발전 설비 비중(%) 59 55 예상치 51.8 50.7 조기 달성

석탄발전(억 ㎾) 9 ＜11 예상치 10.4 10.87
계획 예측 

부합

가스발전(억 ㎾) 0.66 1.1 예상치 0.9024 0.98 지연

바이오매스 발전(억 ㎾) 0.13 0.15 예상치 0.2254 0.2754 조기 달성

절
약 
및 
감
축

기존 석탄발전 유닛 
평균에너지소비량

(g tce/㎾h)
318 ＜310 구속력 307

계획 예측 
부합

회선 손실율(%) 6.64 ＜6.50 예상치 5.9 조기달성

국
민
생
활
보
장

충전시설 건설
전동차 500만 대 충전 
(분산형 충전기 480만 개)

예상치

분산형 
충전기 

121.9만 
개

지연

전력화에 따른
대체 전력량 (억 ㎾h)

- 4,500 예상치
누적 

4,929
조기달성

주: 이탤릭체는 전망치임. 

자료: 国家发展改革委·国家能源局(2016), 中国经济形势报告网(2020.8.18.), 中国电力企业联合会(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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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달성� 지연� 항목� 분석�

○ [가스발전] 가스발전의 2020년 목표 달성 지연은 2018년 국무원이 발표한 <푸른 

하늘 보위전 3년 행동계획(打赢蓝天保卫战三年行动计划的通知)>과 관련 있음.

- <계획>은 저탄소 고효율 에너지체계로의 에너지 구조 조정을 강조하며, 천연가스 

생산과 공급 체계를 개선하고 천연가스를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과 소도시 주민의 

겨울철 석탄 난방 대체에 우선 사용하되, 원칙적으로 천연가스 열병합 발전소와 천연가스 

화학공업 프로젝트를 증설하지 않을 것을 포함하고 있어 당초 각지에서 계획 중이던 

많은 열병합 발전소의 ‘석탄 대체’ 프로젝트가 중단됨. 

○ [양수발전] 양수발전 설비는 2020년 3,182만 ㎾로 예상돼 그 규모가 세계 1위임에도 

불구하고 발전소 건설 가능 위치가 한정적이라는 자원적 한계와 전기요금 체계 

등 정책적 요인 때문에 <13·5 규획> 기간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양수발전 설비 규모는 전국 전원설비의 2% 미만이며, 풍력이나 태양광보다 건설하는데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력시스템 조절 능력을 향상하는 부차적 수단으로는 

활용 가능함.

자료: 중관촌스토리지산업기술연맹 홈페이지.

[그림 5] 중국 양수발전 설비용량(2014~2020년) (단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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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시설 보급] 전동차 충전시설 보급 목표는 2015년 발표한 ｢전동차 충전 인프라 

발전 지침(电动汽车充电基础设施发展指南)(2015~2020년)｣7)에 따라 집중형 충전소 

1.2만 개소, 분산형 충전기 480만 개였으나, 민간 사업자의 사업 확대 속도가 더뎌 

진행이 지연됨.

- 분산형 충전기 보급 목표는 공공 충전기 50만 개, 민간 충전기 430만 개이나 

2019년 보급 실적은 각각 51.6만 개와 70.3만 개로 공공 충전기는 목표를 

달성했으나8), 민간 충전기는 보급률이 당초 목표의 16.3%에 불과함.

- 이는 민간 충전기를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임. 

∙ 공동주택 단지에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고정적인 주차 공간이 필요하지만, 확보가 

어렵고, 일부 단지의 경우 전기회선과 변압기가 노후해 설치가 어려움. 

∙ 또한, 공동주택은 관리 주체가 다양해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충전기 설치와 시설 개조를 

위해서는 관리사무소, 입주자, 소유자 등 다양한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민간사업자의 빠른 사업 확대가 어려움. 

자료: https://www.chyxx.com/industry/202102/929958.html 그림 수정

[그림 6] 중국의 공공충전기 보유량(2016~2020년) (단위:�만�대)

7) ｢지침｣은 전국을 시범지구, 적극 촉진지구, 발전 가속 지구 등 3개 지구로 나누고 충전소를 각각 

4,300개소, 400개소, 7,400개소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함.
8) 중국전기자동차충전인프라촉진연맹(中国电动汽车充电基础设施促进联盟)에 따르면 2020년 12월 

공공충전기 보급량은 80.7만 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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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4·5 규획> 전력 부문 정책 전망

1)� 발전� 전략� 전망

▣ 관련� 정책�

○ <14·5 규획>은 신성장동력으로 디지털 전환과 녹색성장 전환을 강조하고 있어 

전력수요 증가와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고려한 전력 부문 정책이 필요함.

분야 정책방향 유망산업

디지털 
경제전환

∙ 신흥전략산업 육성

∙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

ICT, 차세대정보통신, 신 인프라, 

신소재, 첨단장비, 스마트 팩토리 등

녹색성장

∙ 에너지소비구조 정비

∙ 친환경 산업 육성

∙ 내연기관차 퇴출 및 신에너지차 보급

환경오염예상 설비, 전기차, 수소차, 청정

에너지, 에너지 저장 시스템 등 

출처: 코트라 해외시장뉴스(2020.11.17.) 저자 수정 

[표 11] <14.5 규획> 디지털 전환, 녹색성장 관련 정책 방향

○ 또한, 국무원은 2020년 12월 중국의 에너지 발전 전략과 정책 이념을 구체화한 

｢신시대 중국 에너지 발전(新时代的中国能源发展)｣ 백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백서는 에너지 소비 방식 개혁, 청정에너지 공급체계 다원화, 에너지기술 혁신, 

에너지체제 개혁, 전 방위적 에너지 국제협력 강화 등 5개 전략을 제시함.

○ <13·5 규획>의 성과와 <14·5 규획> 및 ｢신시대 중국 에너지 발전｣ 등을 바탕으로 

전력 부문의 주요 발전 방향은 △ 청정에너지 발전원 확대, △ 분산형 및 집중형 

신재생에너지 확대, △ 에너지저장 기술 발전 촉진, △ 종합 에너지서비스 기반 

구축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됨.

▣ <14·5� 규획>� 전력� 부문� 발전� 전략� 전망�

○ [청정에너지 발전원 확대] ‘혁신·협조·녹색·개방·공유’의 신발전이념에 따라 

깨끗하고 안전한 고효율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급측의 청정에너지 

전환은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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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에너지국은 2019년 ｢풍력·태양광발전 무보조금 그리드 패리티 

달성 추진에 관한 공작 통지(关于积极推进风电光伏发电无补贴平价上网有关工作

的通知)｣를 통해 풍력, 태양광발전의 시장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함. 

- 풍력, 태양광발전 기술이 발전하고 규모화하면서 2022년 중국의 태양광, 육상풍력은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하고, 2025년 LCOE(Levelized cost of energy, 균등화발전비용)

는 0.3위안/㎾h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그 외에 수력, 바이오매스, 지열, 해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원 다각화를 통해 주요 

에너지원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해 화석에너지를 대체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분산형 전원과 집중형 전원 병행] 지역 여건에 맞춰 집중형·분산형 전원을 개발해 

신재생에너지 전원 확대를 뒷받침함. 

- 서부·북부 지역은 풍력과 태양광 잠재량이 각각 35억, 100억 ㎾h로 추정되고 풍력 

밀도와 태양광 조사 강도 또한 중동부 지역 대비 각각 2배, 1.5배에 달하며 지역이 

넓고 인구가 적어 개발비용이 낮아 대규모 청정에너지의 집약적 개발에 적합함. 

- 사용가 전력 가격이 비교적 높은 중동부 지역은 에너지 생산과 공급이 현지에서 모두 

가능한 분산형 전원을 통해 전력 자급가족과 잉여 전력 계통 연계 등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이 적합하며, 농촌 지역 빈곤 탈출에 기여할 수 있는 농림어업 등과 결합한 분산형 

태양광 프로젝트 개발이 요구됨. 

○ [에너지 저장기술 발전 촉진] 고효율, 청정 전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저장을 통한 안정성, 경제성, 유연성 확보가 필요함.

- 에너지 저장기술은 에너지 생산·소비 및 공유, 거래 등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전력망 주파수, 전압 조절, 예비전력 확보, 전력망 부담 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어 

전력망 운영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높이고 수요반응(DR)에도 활용할 수 있어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예상됨. 

○ [종합 에너지 서비스 기반 구축] 에너지원이 다양화되면서 각각의 에너지 수요를 

만족할 수 있는 전력 중심 종합 에너지 공급시스템을 구축함.



중국으로 다가서는 열린 세계 

“한중DB”

중국의 전력수급과 <14·5 규획> 전력 부문 정책 전망 23

- 분산형 에너지 서비스를 다원화해 다양한 에너지원이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에너지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되 가격은 낮추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촉진함. 

- 신산업클러스터, 대규모 사회기초시설 등에 스마트 그리드를 기반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적용하고, 최종소비자의 전기, 열, 냉방, 가스 등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함.

2)� 목표안�

▣ 청정에너지� 발전설비� 및� 발전량� 확대�

○ 중국의 2025년 목표 발전설비용량은 29.5억 ㎾, 발전량은 9.3조 ㎾h이며, 그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각각 57.5%, 45.0%임.

- 풍력, 태양에너지는 각각 설비용량 5.4억 ㎾, 5.6억 ㎾, 발전 비중 11%, 9.5%로 

확대하는 한편, 화력발전 설비용량은 12.5억 ㎾로 2019년 대비 14%p 감축하고 특히 

석탄 비중을 2019년 51.8%에서 37.3%로 축소함. 

- 또한, 계통 운영의 유연성과 전력 균형을 위해 2025년까지 에너지 저장장치를 4,000만 

㎾ 증설함. 

구분
2025

설비용량(억 ㎾) 비중 발전량(조 ㎾h) 비중

합계 29.5 100 9.3 100

상규 수력 3.92 13.3 1.48 16.0

양수 0.68 2.3 - -

석탄 11.01 37.3 4.52 48.9

가스 1.52 5.2 0.59 6.4

원자력 0.72 2.5 0.51 5.5

풍력 5.36 18.2 1.02 11.0

태양광 5.51 18.7 0.85 9.2

태양열 0.09 0.3 0.03 0.3

바이오매스 및 기타 0.65 2.2 0.25 2.7

청정에너지 비중 57.5 45.0

자료: 全球能源互联网发展合作组织(2020) 표 재구성

[표 12] 2025년 중국 발전설비용량 및 구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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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발전소� 증설� 제한� 및� 축소

○ 2019년 기준 중국의 석탄발전 설비용량은 10.4억 ㎾, 발전량은 4.5조 ㎾h로 전 

세계의 50%를 넘는 막대한 규모이며, 석탄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중국 전체 

배출량의 32%를 차지함. 

○ 석탄발전 증설에 계속 투자할 경우 국제적 압박과 좌초자산 리스크가 높아지는 

만큼 석탄발전소의 빠른 피크 달성과 점진적 퇴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석탄발전 

총량 제한 등을 실시함. 

○ <14·5 규획> 기간 중동부 지역의 석탄발전소 신규 증설을 엄격히 통제하고 

석탄발전의 역할을 기저전원에서 조절형 전원으로 전환함. 

- 2020년 10.87억 ㎾인 석탄발전 설비용량은 2025년 총 11억 ㎾(중동부 지역 5.73억 

㎾, 서부·북부 지역 5.28억 ㎾)로 제한함.

구분 2020 14.5 신증설 14.5 폐쇄 2025

설비총량 108,741 110,138 5,449 -4,053 

화북 30,800 32,541 2,936 -1,195 

화동 22,246 21,085 0 -1,162 

화중 13,579 12,848 0 -731 

동북 9,645 9,382 202 -465 

서북 16,274 18,373 2,099 0 

서남 2,833 3,045 212 0 

남방 13,364 12,864 0 -500 

자료: 全球能源互联网发展合作组织(2020) 표 수정 

[표 13] 14.5 기간 석탄발전 설비용량 계획안 � (단위:�만�㎾)

▣ 성(省)� 및� 국가� 간� 송전

○ 중국의 송전은 ‘서전동송’과 ‘북전남송’으로 나뉘며 송전량은 2019년 약 2.2억 ㎾, 

2020년 2.5억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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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지역 간 송전량은 3.6억 ㎾로 예상되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북 지역에서 

외부로 8,200만 ㎾, 서남(윈난 포함) 지역에서 외부로 9,400만 ㎾, 화베이 멍시·산시

(蒙西·山西)에서 외부로 3,500만 ㎾, 동북 지역에서 외부로 1,500만 ㎾임.

○ 2025년 국가 간 송전량은 2,775억 ㎾로 전망되며, 몽골·러시아로부터의 수전량 

각각 800만 ㎾, 75만 ㎾, 한국으로의 수전량 200만 ㎾, 베트남·라오스·미얀마로의 

수전량 400만 ㎾ 등임. 

▣ 전력� 기술� 발전� 촉진

○ 전력망 스마트화를 위해 설비 예측, 스마트 계량기 등 스마트 기기를 설치하고 

에너지 생산·관리·서비스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정보의 전면적 감지, 데이터 통합, 

설비 안전성 확보를 촉진함.

○ 이를 위한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을 개선해 클라우드를 

활용한 시범사업을 확산하고, 데이터 네트워크 및 네트워크 보안을 강화해 전력망 

통제 능력을 제고하여 배전망의 전력 공급 능력과 공급 전력의 질, 서비스 향상을 

촉진함. 

○ 태양광, 태양열, 풍력발전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에너지 저장기술 개발과 

활용을 확대함. 

구분 현재 2025년

압축공기 에너지 
저장기술

∙ 수명 30년 내외

∙ 에너지전환효율 50~60%

∙ 단가 300~3,530위안/㎾h

∙ 에너지전환효율 55~65%

∙ 단가 200~250위안/㎾h

리튬이온전지

∙ 규모 138㎾(세계 845만 ㎾)

∙ 순환횟수 4,000~5,000회

∙ 에너지밀도 200wh/kg

∙ 수명 8~10년

∙ 순환횟수 6,000~7,000회

∙ 에너지밀도 250wh/kg

∙ 단가 0.45~0.5위안/㎾h

수소연료전지

∙ 저장밀도 10~15mol/L

∙ 전력전환효율 30~40%

∙ 단가 150~200위안/㎾h

∙ 전력전환효율 40~45%

∙ 저장밀도 15~20mol/L

∙ 단가 100~150위안/㎾h

자료: 全球能源互联网发展合作组织(2020)

[표 14] <14·5 규획> 기간 에너지 저장기술 개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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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 과거 중국은 경제성장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최근 

뉴노멀에 접어들면서 전력수요 급증, 심각한 대기오염 등 다양한 문제에 봉착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에너지 소비구조 최적화, 효율 향상, 청정에너지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함.

○ <전력발전 13·5 규획>의 주요 목표 중 일부(양수발전, 원자력발전, 가스발전, 

충전시설 건설 등) 목표는 진행이 미흡했으나, 설비용량, 화석에너지 비중 축소, 

비화석에너지(풍력, 태양광) 비중 확대, 석탄발전 비중 축소 등 전력원의 청정에너지 

전환 목표는 조기 달성했으며 특히, 풍력과 태양광발전설비 확대는 목표를 크게 

상회하는 성과를 거둠. 

○ <14·5 규획>은 6대 목표 중 하나로 생태문명 건설을 내세우고 있으며, 생산·생활 

방식의 녹색발전 전환 성과 창출, 에너지·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효율 향상, 오염물질 

배출 총량 감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함. 

- 특히 2030년 이전 탄소배출량 피크 달성 방안 제정, 녹색기술 혁신, 청정에너지 생산, 

녹색발전 관련 법률과 정책 강화 등을 추진하고 에너지생산·공급·저장·소비 체계 

개선,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구축, 전력 생산과 수송 개선, 신에너지 처리·저장 능력 

향상 등을 통한 에너지혁명 추진을 포함.

- 또 태양광·태양열 발전, 풍력발전, 스마트 그리드, 바이오에너지, 차세대 핵에너지를 

전략성 신흥산업에 포함해 육성하고 전력망 최적화를 통한 안정적 전력 공급과 전력수요 

관리를 목표로 설정함.

○ 지난 3월 열린 양회에서 중국 정부는 ｢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장기발전 전략｣을 

통해 내수 확대를 강화할 것을 발표했으며, 특히 올해는 ‘3단계 성장(탈빈곤-중산층 

사회-선진국 진입) 계획’의 선진국 진입 전략 첫해로 쌍순환 전략과 3대 개혁정책을 

강조함. 

- 3대 개혁조치에는 인구개혁, 불균형 축소와 더불어 친환경 전략이 포함되어 친환경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 자동차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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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의 중국 대내외 환경과 국가 발전목표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14·5 규획> 기간 

전력 부문의 주요 발전 목표는 △ 청정에너지 발전 확대, △ 석탄발전 비중 감소, 

△ 에너지 관련 신기술 개발, △ 종합 에너지서비스 기반 구축 등이며, 특히 디지털 

전환을 통한 사회 현대화와 맞물려 전력 부문의 스마트화, 에너지 저장기술 관련 

정책의 적극적 추진이 기대됨.

○ 2021년은 파리기후체제가 시작되는 해이자 중국의 <14·5 규획>이 시작되는 

해이며, 중국은 대외적으로 2060년 탄소중립 실현을 선언했고 국내에서도 

8개 성에서 시범운영하던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전력 부문에 우선 

도입(2021.2.1.)하는 등 전력 부문의 탈탄소화에 유리한 대내외 여건이 

조성되어 <14·5 규획> 기간 전력 부문의 에너지 전환은 뚜렷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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